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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수제음료 산업 규정 개혁 덕분에 업계가 약 1,500 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 

 

(i) 2012 년 이후 생산업체들이 1,200 만 달러를 절세하도록 해준 알코올 생산 세액공제 

(Alcohol Production Credit), (ii) 2013 년 이후 생산업체들에게 220 만 달러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 브랜드 상표 규정 (Brand Label Registration)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제음료 업계가 2012년 이후 이 급성장하는 분야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약 1,50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들로 인해 맥주 양조장, 와인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 지역의 수제음료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해당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뉴욕의 수제음료 생산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번창해가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부담스러운 규정들을 

철회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점점 더 

발전하는 이 업계의 미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 

수제음료 생산업체는 Cuomo 주지사가 시행한 추가 규정 및 입법 변경의 결과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와인, 증류주, 사과주 산업을 포함하기 위한 맥주 생산 

세액공제 (Beer Production Tax Credit)에 대한 개혁으로 2012년 이후, 생산업체들은 

1,200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맥주, 사과주, 증류주 생산업체들의 

브랜드 상표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2013년에 제정된 이후, 소규모 

생산업체들은 220만 달러가 넘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의 뉴욕주 최초의 와인, 맥주, 증류주 회담에서 Cuomo 주지사는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에 마케팅 허가 수수료를 250 달러에서 절반 금액인 

125 달러로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 이후 154,000 달러 이상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케팅 허가제는 수제음료 생산업체가 박람회, 거리 축제, 농민 직거래 

시장 등을 포함한 오프 사이트 장소에서 시식행사와 판매의 시행을 허용합니다.  

 

절세  

2016년 과세 연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산 와인, 증류주, 사과주 업계 등이 

포함되도록 맥주 생산 세액공제 (Beer Production Credit) 품목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알코올 생산 세액공제 (Alcohol Production Credit)라고도 불리는이 세액공제가 

2012년에 발효된 이후, 수제음료 생산업체들은 1,200만 달러를 절세했습니다. 세액공제 

품목의 확장으로 인해 업계는 연간 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들이 해당 사업과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매년 6,000만 갤런 이하의 맥주 또는 사과주, 2,000만 갤론 이하의 와인, 

80만 갤런 이하의 주류를 생산하는 수제음료 업계가 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생산 세액공제 외에도 맥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와인 양조주, 증류주 양조장에서의 

시음에 대한 이전의 판매세 면제가 알코올 음료 세금에 적용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맥주 양조장의 수제 맥주가 생산되는 시설에서 시음 행사가 열리는 경우, 해당 맥주 

양조장은 시음 행사에 제공되는 맥주나 병, 모자, 포장에 사용된 상표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Vincent Bradley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Cuomo 주지사님은 수제음료 생산업체에 대한 세금, 수수료,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줄임으로써 뉴욕의 수제음료 산업을 확대시키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 6년 동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수백 곳의 

새로운 소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경제 개발,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Nonie Manion 조세재무부 (Taxation and Financ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시행한 세제상 인센티브는 수제음료 산업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번창하여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 (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제음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지사님의 공약은 농장 기반 음료 생산업체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농장에서 많은 재료를 조달하도록 해서 

영농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생산업체들이 수년간 실현한 비용 

절감 덕분에 생산업체들은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tax.ny.gov/pubs_and_bulls/tg_bulletins/st/alcoholic_beverage_producers.htm
https://www.tax.ny.gov/pdf/memos/sales/m15_1s.pdf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약 1,000건의 생산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600곳이 넘는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2010년 195곳이었던 뉴욕주의 와인 양조장 수는 현재 

322곳으로 65퍼센트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농가 양조장의 수 또한 2010년 

10곳에서 1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의 맥주 양조 농장 면허와 2014년의 사과주 

양조 농장 면허를 비롯하여 2011년 이래로 2개의 새로운 면허가 신설되어, 맥주 양조 

농장 150곳과 사과주 양조 농장 28곳이 설립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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